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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ZCTU HIV/AIDS 전국 세미나 개최
∼연합·JILAF 아프리카 에이즈 프로젝트 스타트∼
◆4년 이상 걸린 프로젝트 시동
아프리카의 잠비아 노동조합회의(ZCTU)와 국제자유노련 아프리카지역 조직(ICFTU-AFRO), 연합과 JILAF가 협력하여, 제1회 HIV/AIDS 전국 세미나가 2005년 2월 6일부터 12일까지 루사카(Lusaka)에서 개최되었다. 2001년 5월의 ICFTU-AFRO 지역대회에서, AFRO의 카이렌서기장으로부터 당시의 연합회장에게 제안이 있은 후, 햇수로 4년이 걸렸으나, 프로젝트 개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HIV 감염자의 2/3가 거주한다
아프리카
유엔 UNAIDS의 통계(2004년 말)에 의하면, 세계의 HIV감염자 3,940만명의 약64퍼센트에 해당되는 2,540만명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잠비아에서는 92만명이 HIV에 감염되었다고 전해져, 성인의 약20%가 HIV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 된다. 과거에는 60대였던 평균 수명도, 에이즈에 의한 사망율이 높아져 현재는 37세가 되었다.
◆26명의 코어 트레이너 양성
최대의 과제는 앞으로 어떻게 신규 감염자수를 억제해 나갈 것인가 이다. 이번 세미나 개최 비용은 연합의 국제연대 자금에서 거출되어, 코어 트레이너(core trainer)라고 불리는 산업별 조직의 HIV/AIDS 담당자 26명을 양성했다. 에이즈 대책의 기본이 되는 예방·케어·서포트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을 실천적인 방법으로 가르쳤다.
◆실천적인 카운슬링 실기
카운슬링 실기에서는, 실제 상담자와 카운슬러 역할로 나뉘어 롤 플레이를 실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강사가 어드바이스했다. 말투·언어사용·자세·눈길등 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카운슬링을 받는 상담자의 입장에서 실습했다.
◆열쇠가 되는 VCT검사
세미나 마지막 날 수료식에서, ZCTU의 리더로부터 수료증을 받은 참가자는, 1주일의 세미나를 마치고, 달성감으로 가득했다. 후일 기쁜 뉴스가 날아왔다. 커플이 수료식에 참가했던 참가자로, 자주적으로 카운슬링·검사(VCT)에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감염자라고 하는 라벨이 붙여져, 차별과도 결부되므로, 아직 VCT로 발길을 옮기는 조합원은 적다.
◆직장 레벨에까지 지식을 보급하는 대처
VCT는 모든 HIV/AIDS 치료 창구로, VCT검사를 받아야 치료도 개시된다. HIV/AIDS의 지식이 직장의 저변에까지 보급되어야 비로소 VCT검사를 받는 조합원의 비율이 늘어나고, 조기의 치료로 결부된다. 얼마나 많은 조합원과 가족이 VCT로 발길을 옮겨 줄지가, 프로젝트의 성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족이지만 VCT로 가기로 결단을 했다는 뉴스를 전해 듣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준코어 트레이너 양성을 향해 밝은 조짐이 보였다.
국제 포럼
“북미 노동운동의 도전”을 개최
1월18일부터 27일의 일정으로, 북미팀으로서, 미국 AFL-CIO, 캐나다 CLC로부터 각각 2명을 초대하여, 북미 노동운동의 도전이라고 하는 테마로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AFL-CIO, 캐나다 CLC로부터의 초대자가, 현재의 각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치, 경제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노동운동의 과제와 대처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계속해서 참가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가졌다. 직전의 안내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조합관계자가 참가하여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캐나다로부터는, 조직율은 비교적 높지만, 이민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의 니즈를 파악한 운동 전개의 필요성과,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교육, 기능훈련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또, 미국에서는, 부시정권하에서, 노동운동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점과, 이민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의 낮은 노동조건과, 국내에서의 양극화 진행등의 현상을  소개해주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경쟁이 점점 더 격심해지고 있고, “저변으로의 경쟁”이라는 노동 조건이 절하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노동운동은 글로벌한 레벨에서의 연대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의논을 거듭하여, 공통의 전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가 강력히 제시되었다.
타이에 있어서 GUFs와
두개의 워크숍을 개최
JILAF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섬유관계의 GUF인 TWARO, 상업·유통·소매관계의 GUF인 UNI와 두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TWARO/TWFT/JILAF가 공동주최한 “The impact of textile industry after the end of quota system”세미나는, 1월 22일∼23일에 걸쳐서 타이의 방콕에서 개최되어, TWFT로부터 칸쟈이(Kanjai)회장을 비롯한 37명 (그중 여성 23명), TWARO로부터 나카노(中野)씨등이 출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쳬라론콘(Chulalongkorn)대학등의 강의의 후, “MFA폐지의 영향과 대책”을 테마로 그룹 디스커션(group discussion)이 실시되고, 발표를 통해서 대응책이 정리되었다.
토의 결과로서, ①할당제도 종료후의 영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실태파악을 위해 힘쓰고, 조합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 지방의 법률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②ILO조약의 비준을 요구하는 캠페인 실시, 노동법의 개정, 경영자측에 대한 COC(Code of Conducts)의 추진 폴로(follow) 등이 결정되었다.
UNI-TLC/UNI-LCJ/JILAF공동주최의 상업부회 세미나는 총선거 직후인 2월 6일∼7일에 걸쳐 아유타야 (Ayutthaya)시에서 개최되어, 테스코 로터스(Tesco Lotus) 노조로부터 위원장을 비롯한 33명의 임원과 조합원, 아유타야지구의 기타 노조임원 4명, UNI-TLC 임원 6명, 그밖에, UNI-LCJ로부터 JSD 이가라시(五十嵐)부회장, UI젠센 간노(神埜)부부장, UNI-LCJ 이토(伊藤) 사무국장등 합계 49명이 출석했다. 각 단체의 강연 중, JSD 이가라시(五十嵐) 부회장은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노사관계가 나쁠 때일수록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노조의 매력만들기,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것, 오거나이저(organizer) 육성의 중요성 등에 대해 어드바이스했다. 테스코 로터스 노조는 작년 타이의 상업부문에서는 처음으로 결성된 노조로, 노사관계를 포함하여 힘든 상황에 놓여있지만, 참가자들은 모두 진지하고 열기에 넘쳐 있었다.
회랑
빈곤박멸을 위해 요구되는 일본 노동조합의 공헌
P R O F I L E
야기 다카유키(矢木孝幸)
재미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 도시바(東芝) 노동조합출신. 전기연합종합연구센터(전기종합연구소)를 거쳐, 재미일본 대사관 경제반에 경제협력담당으로 부임, 현재에 이른다.
워싱턴에서 일본대사관에 근무한 이래, 3년에 이르는 대사관 생활도 드디어 마지막 장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세계적으로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경제협력에 대해서, 최신 상황을 소개하고, 일본의 노동조합에 요구되는 포인트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1.빈곤 삭감을 향한 세계적인 조류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세계를 바라보면 한발과 전염병등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의 진전은 일부에 풍부한 지역을 만들어 내었으나, 동시에 아직도 빈곤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는 자조 노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차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올해는 “빈곤 삭감의 해”
금년 7월, 영국(스코틀랜드·구렌이굴즈(Gleneagles))에서 개최되는 회담(주요국 수뇌회의)에서는, 선진국은 빈곤 삭감을 위해 어떻게 공헌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9월에는 특별히 수뇌회의가 개최되어, 빈곤 박멸에 관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최신 상황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3.아동노동 폐절및 빈곤박멸에 주목을
일본국헌법전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느 국가도, 자국만에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세계에서 유수의 풍부한 나라가 된 일본에서는, 아동노동과 에이즈 병화(病禍)등, 조합의 시점에서도 공헌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무역입국(立國) 일본이 빈곤으로 고생하는 각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이상, 앞으로도, 조합은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공헌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확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 R O F I L E
노동조합에서 대응하는 국제협력 No.  7
인도의 학교 프로젝트 지원
자동차총련사무국 차장 사토 고이치(佐藤浩一)씨

아이들과 악수를 하며, 나를 응시하는 눈빛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현장에 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이 들고 만다. 그들이 정말로 자립할 수 있을때 까지, 조합운동 속에서 어떻게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그것이 과제. 일시적인 동정으로 베푸는 선처로 끝나서는 안된다―― 사토고이치(佐藤浩一)씨는 인도의 마카풀(Markapur)에서 JILAF스쿨을 시찰한 후, 다시금 그런 생각을 했다.
사토씨가 사무국차장을 맡은 자동차총련은 2004년도, JILAF의 학교 프로젝트에 자금원조를 했다. 거출한 지원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지난 1월, JILAF스쿨의 개설지인 마카풀로 발길을 옮겨, 자동차총련의 임원으로서 현장을 처음으로 시찰했다.
“기본노선은 올바르다. 그러나 근저에 있는 것은, 역시 재정 문제. 조합비가 가장 유효한 형태로 사용되어지도록, 어디에 어느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사토씨는 그렇게 이야기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해답에 대한 어프로치로서, 사토씨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는 조합의 톱 레벨이 현장에 직접 발걸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조합 운동의 원점이기도 하다. 카운터파트(counter part)가 되는 현지의 조합과 신뢰 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 지원 대상이 많으므로 더욱 더 지원처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JILAF가 잊어서는 안되는 문제의식을, 사토씨는 다시금 제시해 주었다.
노동조합에서 대응하는 국제협력
2005년도 사업계획!
2월 25일에 개최된 제44회 이사회·평의원회에서, 2005년도의 사업계획안이 승인되었다. 2005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특별히 다음 두개를 시야에 넣어 계획이 작성되었다.
첫째는, 작년에 발족된 NGO-노동조합 국제협동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것이다. 이 포럼은, 빈곤·인권·평화·환경등 유엔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내건 각종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본의 NGO와 노동조합이 협동하여 활동해 나가자는 것이다. JILAF는, 국제적인 노동조합간의 연대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한 사회개발활동 지원을 목표로, 연합이 설립한 NGO다. 일본에는, 이미 수많은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과 NGO가 있다. JILAF도 노동조합이 설립한 NGO로서, 2005년도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이들 국내의 노동조합·NGO와 정보교환을 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둘째로, 2005년도부터는, 한층 더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사업평가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는 사업에 확실하게 반영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다양한 수단으로 정보 공개를 한다는 것이다. 수탁 사업비를 중심으로, JILAF의 수입면에서의 어려운 환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2005년도는 사업 진행 방법을 본격적으로 “양에서 질”로 추진해 나간다. 보다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높은 사업운영을 꾀하면서, JILAF의 홈 페이지의 충실등을 통해서, 국내의 노동조합원과 국민의 더 많은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싶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망으로서는, JILAF가 구미 선진국의 노동조합과 그 관계 조직이 실시하고 있는 국제협력 활동에 어깨를 나란히 하여, 각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사업 확충에 연결시켜 나가고자 한다.
JILAF달력 (2005년 3월∼2005년 5월）
●초대
●유럽팀 2005년 5월 12일∼5월 25일
●현지지원
●인도네시아 ITUC 노조 기초교육 세미나
2005년 3월 7일∼3월 8일 자카르타
●필리핀 TUCP 생산성과 노사협의 세미나
2005년 3월 9일∼12일 퀘손(Quezon) 시/세부(Cebu)시
●중국 ACFTU POSITIVE 주관 트레이너 육성 세미나
2005년 3월 12일∼3월 18일 사천성(四川省) 성도시(成都市)
파키스탄 APFTU/APFOL POSITIVE 세미나
타이 UNI-TLC/UNI-LCJ 워크숍
2005년 1월 21일∼2월 8일
방콕/라호르/이슬라마바드/아유타야
●기타
●국제교류팀 파견
2005년 3월 21일∼3월 27일 서울
INSIDEOUT
인사이드아웃
국내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에만 오직 종사해 왔습니다. 이번, 노동 분야의 국제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본무가 되었습니다. 기분도 새롭게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야시 모토오(林元夫)/전(前)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조정 제3과장
JILAF의 인물초빙사업, 현지지원사업은 국제노동운동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JILAF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히 큰 기쁨입니다. 28년간의 국제노동운동의 경험을 살려서, 조금이라도 JILAF활동에 공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베 요조(阿部陽三)/전(前) 연합 국제국장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는 매일입니다. 망설이는 일도 많습니다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시야를 넓혀 가고 싶습니다. 열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닛타 아키코(新田晃子) /노동자건강복지기구에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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